
미사의 기원인 최후만찬 
 

미사는 예수께서 수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신 최후만찬에 그 기원을 두고  

있다. 신약성서에서 명시적으로 최후만찬에 관해 언급하는 부분은 마르 14,22-25;  

마태 26,26-29; 루가 22,19-20의 세 공관복음과 사도 바오로의 편지 1고린 11,23-26이며, 

흔히 「최후만찬 기사」라고 한다. 그런데 이 만찬 기사들은 역사적인 최후만찬을 그대로 

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, 안티오키아 등 초대 교회의 여러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거행

되던 성찬식을 대본으로 삼고 여기에 저자들의 해설이나 신학을 첨가한 것이다. 이 가운데 

마르코와 마태오, 그리고 고린토서와 루가의 기사들이 서로 비슷하다. 만찬 기사들은 서로 

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거의 같은 점으로 보아 최후만찬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

있다.   

   

1. 날짜 :  

최후만찬을 거행한 날짜는 공관복음은 유대 해방절 만찬일로 전하는데, 요한복음에는  

그 하루 전날로 되어 있다. 해방절 만찬이란 유대인들이 해마다 초봄인 니산달 14일 밤에 

그들의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느님의 도움으로 탈출한 사건을  

기념하는 해방절(파스카) 축제의 첫 행사이자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.  

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해가 진 직후부터 계산하였기 때문에 니산 달 14일 

밤은 이미 니산 달 15일이 된다. 그러한 관습에 따라 교회도 주일과 대축일 행사를 전날  

저녁부터 시작한다. 니산 달 15일은 춘분 직후의 첫 보름으로 양력으로 계산하면  

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온다. 그런데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날은 안식일(토요일)  

전날인 금요일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복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 

최후만찬일은 목요일 저녁이었음을 알 수 있다.  

학자들은 그날을 30년 4월 6일로 추산하고 있다. 최후만찬일이 해방절 만찬일과 같은  

날이었든 그 전날이었든 해방절 축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음은 틀림없다.    

   

2. 환경 :  

만찬 장소는 예루살렘성 안에 있던 어느 집의 큰 이층방 이었으며 (마르 14,13-15),  

참석자는 예수님과 배반자 유다를 포함한 열두 제자였는데 (마르 14,17.10),  

유대인들의 해방절 만찬 참석자 규정에 알맞은 숫자이다. 만찬 음식으로는 빵과 포도주만 

언급될 뿐 해방절 만찬의 주식인 양고기, 쓴 나물 등에 관해서는 말이 없다.  

저자들은 당대의 성찬식에 사용되었던 음식만 열거하고 있다. 공관복음의 말대로 그 만찬이 

해방절 만찬이었다면 예수께서 손에 드신 빵은 누룩 안든 빵이 있었을 것이다.  

이 빵은 에집트의 노예 생활(신명 16,3)과 탈출(출애 34,18)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 

음식이었다. 포도주는 축제 때에 마시는 음료였지만, 잔치나 회식 때에도 마시곤 하였다.  

이 포도주는 약속의 땅에서 누릴 행복(아모 9,13), 생명, 종말의 행복과 위로(이사 25,6;  

예레 16,7) 등을 상징하였다.   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"받아 먹어라. 이것은 내 몸이다."  
"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. 이것은 나의 피다.  

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." 

천주교 서대문 교회 (2003) 


